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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사를  활용한  도시  관광지  스토리텔링 . 
스토리가 있는 지역명사가 소개하는 도시 관광지           
관광스토리텔링 ,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  
특별한  인물이  가진  스토리를  통해  도시를  소개하다  
재무  상담사에서  트렌디한  베이커로  변신한  사나이의  바게뜨가  있는  취리히  
샤넬과  디올같은  탑  디자이너에게만  납품하는  하이엔드  직물  디자이너의  도시 , 생갈렌  
미식가들의  갓파더가  소개하는  루가노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8년,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 700가지 이상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모든 체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역 토박이들의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지나 특산품,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관광 상품의 차별화 및 가치 
발견을 위해 스토리를 가미함으로써 상품 자체 보다도, 감동이 있는 개인적인 연관성을 부여함으로써 
더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지의 자원, 지역주민, 
관광객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가치체험으로 생태관광이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도 감성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관광 마케팅 기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인적 자원(휴먼웨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고자 하는 노력이 특히 
돋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삶을 함께한 명사를 고품격 이야기꾼으로 발굴 
및 육성해 명사의 생생한 ‘인상담’과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의 여행상품을 고급화 
하기 위한 ‘지역명사 문화여행 프로그램’을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스위스에서는 대표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만한 특색있는 명사들을 발굴해 관광객들이 도시에서의 휴가를 신선한 
각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중 몇가지 예를 소개한다.  
 
1. 재무  상담사에서  트렌디한  베이커로 , 취리히 (Zurich) 
세리 바다(Seri Wada)는 그의 바게뜨와 크로와상으로 취리히를 미식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세리 바다는 자정 직전 ‘레 알(Les Halles)’에 있는 가게 문을 연다. 트렌디한 취리히 
웨스트(Zurich West) 구역에 위치한 숍은 취리히 시민들이 파스타나 와인을 사러 오는 곳으로, 밤이 
되면 그의 왕국으로 변한다. 현대적인 오븐이 설치되어 있고, 식객들이 마지막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만들어 내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그에게는 그럴 새가 없다.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죽을 
대하는 그의 날렵한 손이 부드럽기 그지 없다. “반죽은 살아있죠. 그래서 반죽에게 잘해 줍니다. 그러면 
반죽은 고맙다고 말하듯, 맛있는 바게뜨로 변신하죠.” 그의 미션은 최고의 바게뜨를 구워내는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는 아주 단순하다. 물, 이스트, 소금, 밀가루. 거기에 인내심을 더해야 한다. 반죽에게 
36시간을 허락하는 이유다. 이렇게 하면 바게뜨는 수분을 촉촉히 품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한 때 45세의 세리 바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3년 전만해도 그는 스트레스 가득한 재무 상담사였다. 
그 업무는 그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했다고, 새로운 반죽을 올린 트레를 오븐에 밀어 넣으며 그는 
말한다. 그는 베이커들이 거쳐야 하는 수련 기간을 갖지 않았다. 온전히 스스로 배운 케이스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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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답게 옆가르마를 탄 그는 완벽주의자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도시의 일부가 되었죠.” 우연에 
맡기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는 제품도 직접 배달한다. 취리히 전역에 펼쳐진 카페로, 구르메 
숍으로, 레스토랑으로 말이다. 이로 인해 그는 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장소들을 보게 된다. 
이제 세리 바다는 미식계에서 극히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그의 인생의 변화에 대한 강의도 한다. 그의 
마지막 배달은 트리트 캐세(Tritt Käse) 치즈 숍이다. 그리고 비카페(ViCafé)에 기대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프라임 타워(Prime Tower)를 올려다 본다. 그와 취리히에는 공통점이 많다. 금융 도시였던 
취리히가 지금은 미식의 메카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는 커피잔을 기울이며 말한다. “내가 만든 빵을 팔 
수 있는 카페 하나를 열까봐요.” 취리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특별한 빵을 맛볼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Anderswo Concept Store  
• Café Milchbar Zürich Wollishofen 
• Der Hofladen im Seefeld 
• les halles Shop  
• Auer " Co. Impact Hub  
• Nah " Fein im Kreis 6  
• Nanna Bunte Küche  
• Say Chocolate!  
• Tritt Käse im Viadukt 
• Heinrich 109 Kreis 5  
• Welschland Lädeli  
• Tritt Käse auf dem Bürkliplatz 
• Michelle’s Cupcakes – City Shop  
• Mr. Pinky Kiosk " Lebensmittel  
• Mimi’s AY Mami Peddler Kiosk 
 
그가 빵을 구워내는 취리히 서부 지역에 있는 임 비아둑트(Im Viaduckt)는 취리히 시민들이 미식 체험을 
위해 즐겨 찾는 곳으로, 마켓홀이 들어서 있는데, 농부들이 직접 만든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마켓홀에서는 우동과 비프 파이부터 자연산 굴까지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 같은 이름의 
레스토랑에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정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1894년에 지어진 
철도 고가를 개조해 만든 임 비아둑트에는 스튜디오, 갤러리, 패션숍 등이 500m에 달하는 36개 아치에 
들어서 있다. 취리히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쇼핑하기 위해 즐겨찾는 명소다.  
 
2. 진정한  직물  아티스트 , 마틴  로이톨드 (Martin Leuthold)의  생갈렌 (St. Gallen) 
동부 스위스 출신의 마틴 로이톨드의 인생은 그의 직물 업적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그는 최고의 직물 
업체인 야콥 쉬랩퍼(Jakob Schlaepfer)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로이톨드의 작지만 전문적인 디자인 
팀은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년 1,200 종 이상의 새로운 패브릭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쉬랩퍼는 아방 가르드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이는 혁신적인 재료와 생산 기술 덕분이다.  
생갈렌(St. Gallen)은 지난 800년 동안 직물 생산의 수도 역할을 해온 도시다. 직물 산업 덕분에 
생갈렌은 번성했고, 스위스 최초의 은행들이 이 곳에서 설립되었으며, 최초의 미술관과 최초의 
축구팀(1879)이 이 곳에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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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과 밀라노, 파리를 위한 패브릭이 이 곳에서 만들어 진다. 쉬랩퍼는 디올과 아르마니, 샤넬과 
라거펠트같은 하이엔드 패션 디자인 브랜드에만 납품한다. 그 결과로 빚어지는 놀라운 오뜨 꾸뛰르 
작품들은 미셸 오바마, 엘리자베스 여왕, 니콜 키드만과 같은 셀러브리티들이 입고 선보이게 된다.  
 
그에게 자연은 영감의 원천이다. 특히 아티스트끼리의 교류는 로이톨드에게 중요하다. 그가 로이톨드의 
친구인 펠릭스 레너(Felix Lehner)가 설립한 지터베르크(Sitterwerk)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이유다. 
지터베르크는 수 많은 재료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트 라이브러리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만한 
곳으로, 과거 직물 염색 공장에 자리해 있다. 국제적인 예술가들을 불러 보으기도 하는데, 세계의 
아티스트들이 이 곳에 재료를 둘러 보고, 마감을 선택하고, 근교의 아트 주조 공장에서 작업을 생산하기 
위해 이 곳을 찾는다.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직접 패브릭을 고르기 위해 생갈렌을 찾는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 로이톨드는 
디자이너들에게 그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는 이 도시를 구경 시켜 준다. “직접 패브릭을 보고, 
만져보면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는 중국의 패션 디자이너 구오 페이(Guo Pei)가 
생갈렌의 대성당, 스티프츠키르흐(Stiftskirche)를 찾았을 때, 이 호화로운 바로크 성당에 크게 감명 받아, 
그녀의 전 컬렉션을 여기에 헌정했던 일을 얘기한다. 물론, 로이톨드가 이 컬렉션을 위한 패브릭을 
납품했다. 생갈렌은 단순히 직물의 수도가 아닌, 수많은 예술 작업의 근원인 셈이다.  
 
생갈렌에는 직물 박물관(Textile Museum)이 있다. 역사적인 자수, 레이스 공예, 현대 직물 아트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곳으로, 10,000점이 넘는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집트 묘지에서 출토된 직물, 
14세기의 역사적인 자수, 유럽의 진귀한 수공 레이스 등이 전시되어 있다. 생갈렌의 자수 산업에 대한 
전시도 살펴 볼 수 있다.  
 
3. 미식가들의  갓파더가  있는  루가노 (Lugano) 
무엇이 훌륭한 한 끼를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다니 슈타우파허(Dany Stauffacher)다. 
사포리 티치노 미식 축제(Sapori Ticino Gourmet Festival)의 창립자인 그는 매년 전 세계 최고의 
셰프들을 루가노로 불러 모은다. 그에게 이 도시는 일년 내내 미식가들의 꿈인 셈이다. “세계 어디에 
있든 어떤 셰프와 함께이든 내가 마롱 글라세(marron glacé)를 맛본다면 내가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죠.” 
마롱 글라세가 입에서 녹아 내리며 이 럭셔리한 단밤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풍미를 폭발시킨다. 
설탕 시럽을 씌운 밤이 품은 강렬한 풍미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 레시피는 그 창조자인 루가노의 
질리아(Giglia)의 비밀에 부쳐져 있다. 이 작은 업체는 여전히 모든 것을 손으로 제조하고 있다. 
슈타우파허는 마롱 글라세야 말로 완벽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가 아무 소리나 할 사람은 아니다. 
사포리 티치노 미식 축제의 창립자이자 CEO인 그는 세계 최고의 셰프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슈타우파허에 따르면 “가장 맛있는 음식은 소규모 로컬 제조자에게서 나온다”. 루가노에는 이런 소규모 
제조자들이 많은데, 그는 그의 도시를 걸으며 이들을 소개한다. 루가노를 “그의” 도시라고 불러도 
과언은 아니다. 그는 이 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알고 있다. 유명한 비아 나싸(Via Nassa) 쇼핑 
거리에서든, 그림같은 언덕 위 비아 카테드랄레(Via Cattedrale) 거리에서든, 어디를 가든 로컬들은 
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다. 가반니(Gabbani) 가게에서도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가반니 가문이 
운영하는 이 가게는 육류 가공 식품과 고급스러운 치즈같은 델리카트슨으로 유명해져, 문밖으로 길게 
줄을 서는 곳이다. 1937년에 문을 열어 지금은 작은 왕국이 된 곳이다. 가반니는 레스토랑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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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숍까지 운영한다. 이 곳에서 슈타우파허는 알프스 치즈를 맛보며 맛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품질의 치즈는 소규모의 농장에서만 만들 수 있죠”라며 저녁 식사를 위해 큼지막한 덩어리를 구입한다.  
 
그는 일과 즐거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자주 깨닫는다. 이 미식계의 대부에게 먹는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가족과의 최고의 순간들은 식탁 주변에서 발생하죠. 최고의 사업 거래 역시 디너 
테이블에서 발생합니다.”라고 말한다. 당연히 와인이 완벽한 식사에 동반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여기서도 역시, 그는 로컬 특산품을 선호한다. 예를 들자면 몬쿠께또(Moncucchetto)처럼 작은 
포도원에서 나는 진귀한 와인을 좋아한다. 루끼니(Lucchini)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와이너리는 도시 
중심의 언덕배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명한 건축가, 마리오 보따(Mario Botta)가 설계한 현대적인 
건물이 이 포도원 중앙에 세워져 있는데,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다. 
슈타우파허의 의견에 따르면, 이 곳이야 말로 훌륭한 요리와 지중해 마을을 조합한 것만큼 완벽하다. 
루가노 호수 위 몬테 브레(Monte Brè) 산을 바라보며 메를로(Merlot) 한 잔을 홀짝이던 그는 “훌륭한 
음식과 진귀한 와인이 있는 곳에 있을 때, 천국과 좀 더 가까워 지죠.”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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